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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9.(일) 낮12시 배포 2026. 7 . 16.(목) 14:30 

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판례로 한눈에 잡는다!
- 특허심판원,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 발간 -
- 심판의 전문성·일관성 높여 지식재산 분쟁 해결 신뢰도 제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심판고객의 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 및 상표 심판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구분되어 발간되었으며,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심판관이 사건을 검토할 

때의 심리 순서에 따른 기준과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발간되었다. 심판

청구의 적법여부, 쟁점 확정, 증거 검토 등에 대한 규정과 판례를 총망라

하였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전의 판례와 비교하여 수록함으로써 

판례의 흐름을 빠지지 않고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안내서의 활용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 제도 전반에 

걸친 심사관·심판관의 법률적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향후 법령개정, 

주요 판례변화, 심판실무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매년 안내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번 심판안내서를 활용하면 심판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심판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심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심판실무를 잘 이해함으로써,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 심판의 판단은 지식재산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준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안내서가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kipo.go.kr/ipt/) > 책자/통계 > 발간자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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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 표지


